
다이와보 - 중국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 

 

다이와보는 일본 내에서 생산된 실과 텍스타일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

본격적으로 직접 중국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. 작년(2002년)에 다이와보

는 “인터·텍스타일·상하이(Inter-Textile 上海)” 전시회에 출품한 마루베니(丸

紅 : 종합무역상사의 하나) 부스의 한 구석에 코트 원단 등 약 30점의 샘플

을 출품하였고, “인터·텍스타일·베이징(北京)”전시회에서도 마루베니 부스

의 한 구석에 출품하면서 중국에서의 판매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

시작하였다. 또한 중국 내에 주재원(駐在員) 사무소도 곧 개설할 예정이다. 

인터·텍스타일·상하이에의 출품성과는 일반관객으로부터 샘플요구를 받

은 정도로서 아직 판매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, 다이와보는 “일본에서 

생산된 특수한 실이나 텍스타일에 대한 중국의 수요는 앞으로 급증할 것”으

로 내다보고 있어, 계속하여 중국시장에서의 판매촉진 활동에 주력하게 될 

것이다. 

다이와보는 실에서 제품에 이르기까지의 일관생산을 전사적 경영방침으로 

추진, 이러한 방침의 기본이 되는 실 및 텍스타일 사업을 중점적으로 강화하

고 있다. 그러나 일본 내의 실·텍스타일 시장은 수입 섬유제품으로 인해 축

소되고 있기 때문에 양적인 판매증진은 기대하기 어렵고, 앞으로 계속 수요

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시장을 중요시하고 있다. 

다이와보는 이미 중국에 편성 및 봉제를 위한 자(子)회사로 소주 다이와 

침직복장유한공사(蘇州 大和 針織服裝有限公司)를 갖고 있어 OEM(구입자 브

랜드로 생산) 방식으로 T-셔츠 및 코트를 생산하여 전량 일본으로 역수출하

고 있다. 


